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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격적인 여름이 눈앞이다. 여름은 다른 계절보다 비

누와 더 가까워지는 계절이다. 더위 때문에 땀을 많이 

흘리는 탓이다. 

하루도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시피 할 정

도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건 비누의 뛰어난 세

척 효과 때문이다.

▣ 과한 비누 사용, 몸에 좋을 리 

없다

비누는 본질적으로 야누스 

같은 존재이다. 기름기와 물이

라는 여간 해서는 어울릴 수 없

는 존재를 매개하는 기능을 가

진 탓이다. 실제로 비누는 화학

적으로 기름기와 잘 어울리는 

부분, 또 물과 잘 어울리는 부분 

등 2개의 상반된 성질을 가진 물질

이 혼합된 것이다.

비누의 기능은‘유유상종’, 즉 비슷한 것끼리 잘 어울

리는 화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. 예를 들면 이렇

다. 우리 몸이든 세탁해야 할 옷이든 세척의 대상인 때

나 자국은 십중팔구 기름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들이

다. 비누가 해당 때나 자국에 접근하면, 비누 성분 중 지

방성 물질이 때 혹은 자국의 기름기 성분과 어울리게 

된다.

한데 비누의 지방성 물질 한 쪽 끝에는 염기성 물질

이 붙어 있는데, 염기성 물질은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

다. 다시 말해 기름기와 염기라는‘두 얼굴’을 가진 비

누가 때나 자국에 접근해 이들을 잘게 분리한 뒤 물에 

씻겨 오폐수의 형태로 배출하는 것이 바로 세척 과정

인 것이다.

그렇다면 청결 혹은 세척이라는 위생 기능을 가진 비

누는 자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? 

비누의 강점인 기름기 분해는 우리 몸에서 배출된 기

름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의 기름기까지도 없애준다. 비

누를 사용한 뒤 피부가 보송보송 하고 때로는 건조하기

까지 한 것은 기름기와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뜻이다. 너

무 지성인 피부도 좋지 않지만, 건조한 피부 또한 

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. 과한 비누 사용이 

몸에 좋을 리 없다는 얘기이다.

▣ 비누 서식 세균, 물로 잘 씻어주면 

남지 않아

성격상 여름철 비누를 자주 사용

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면, 단단

한 비누가 좋다. 아무래도 피부와 

접촉하게 되는 비누 성분의 양이 줄

어들 확률이 높은 탓이다. 비누의 염

기성분은 칼륨(K)이나 나트륨(Na)이 

흔히 사용되는데, 상온에서 칼륨을 주성

분으로 하는 비누는 나트륨 성분 비누에 비

해 1.2배 정도 더 잘 녹는다.

무른 비누가 바로 칼륨을 주로 쓰는 계통의 비누라고 

볼 수 있다. 또 값이 비싸기는 하지만, 샤워를 자주해야 

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흔히 바디워시로 불리는 액체

비누를 쓰는 것도 좋다. 대부분의 바디워시에는 보습제

가 함유돼 있어 세척 뒤 피부 건조를 일정 부분 막아주

는 기능이 있다.  

한편 찜질방 등 다인 이용 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

하는 비누를 만지길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, 큰 걱정을 

하지 않아도 된다. 비누는 피부에 서식하는 병원균을 일

정 부분 씻어주는 기능도 하지만, 비누 자체에서도 세균

은 번식할 수 있다.

그러나 비누칠을 한 뒤 물로 잘 씻어주면 피부에 남지 

않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비누라고 해서 사용을 기

피할 필요는 없다. 

여름철 잦은 샤워? 단단한 비누가 좋다


